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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전라도 천년의 과거와 미래”학술대회
  - 9월 7일(금),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전라도 정명 천년의 역사 재조명
  - 학술대회를 통해 전라도, 전북의 자긍심을 높이고, 위상을 찾아  
    새 천년 준비
  - 전라도 천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제고

○ 전북연구원은 전라도 정명 천년을 기념하여 ‘전라도 천

년의 과거와 미래’라는 주제로 오는 9월 7일(금), 국립

전주박물관 대강당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○ 금번 학술대회는 전라도 천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

재조명하기 위한 것으로 전라북도가 주최하고, 전북연구

원에서 주관한다.

○ 학술대회에서는 과거 전라도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, 전라

도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기 위한 방안들

이 논의될 예정이다. 

○ 더불어 천년의 역사 속에서 전라도 사람들의 주체적인 

자세와 비판적으로 대응해온 사실들을 통해 지역의 정체



성을 확립하고,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할 수 있다고 

기대되고 있다. 이를 통해 미래 역사를 능동적으로 이끌

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.

○ 이를 위해 ‘전라도 천년 다시 들여다보기’라는 주제로 

이종범 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이 기조강연을 한다.

○ 전라도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우리 역사

에서 전라도가 가진 위상을 탐구하기 위하여 ‘전라도 

지역사의 어제 오늘의 지향점’이라는 주제로 이동희 전

주역사박물관 관장이 발표하고, 이어서 ‘한국사에서 전

라도의 위상’이라는 주제로 조법종 우석대학교 교수의 

발표가 이어진다.

○ 전라도 천년사의 활용 방안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

위하여 ‘전라도 천년사의 문화콘텐츠 활용방안’이라는 

주제로 홍성덕 전주대학교 교수가, ‘문물교류로 본 전

라도 미래천년’이라는 주제로 곽장근 군산대학교 교수

가 참여하여 연구 성과를 밝힌다.

○ 주제발표가 마무리 된 뒤에는 이재운 전주대 교수를 좌

장으로 참여하여 토론을 이끌고, 한문종 전북대 교수, 한

규무 광주대 교수, 김종수 군산대 교수, 하태규 전북대 

교수, 김경옥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연구교수, 허인욱 

한남대 교수, 송화섭 중앙대 교수, 한수영 호남문화재연

구원 팀장이 토론자로 나서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을 이

어갈 예정이다. 



○ 전라북도와 전북연구원은 전라도 사람의 자존감과 정체

성을 확립하기 위해 전라도 천년사 편찬 사업을 추진하

고 있으며, 2022년에 출판을 계획하고 있다.


